차용증-2(연대보증인 있는 경우)
	차     용     증


                         원(\                    ) 
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     년  월  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. 
이자는 연   할   푼(    %)으로 하여 매월    일까지 갚겠으며, 원금은      년    월    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. 
연대보증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갚도록 하겠습니다.
20   년    월    일
                 채무자         이름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                (빌리는 사람)   주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연대보증인    이름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
채권자             이름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
(빌려주는 사람)    주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	작성방법 및 해설 – 차용증


▶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
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,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(금전소비대차계약서)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
채무자는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,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.
▶ 작성방법 및 해설 
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. 
▪ 금액의 기재
-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.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
▪ 인적사항의 기재
-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(대여인),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(차용인)이라고 합니다.
-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인적사항을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
▪ 연대보증인
-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. 즉,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차용인(돈을 직접 빌린 사람, 즉 주채무자)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. 연대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. 
▪ 이자
-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(연 6푼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,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. 
-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,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,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.
-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,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%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   
▪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
-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.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.
-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(다만,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).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.
▪ 날짜 및 서명날인
-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. 
※ 실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	(예시문)차    용    증


            칠천만        원(\70,000,000) 
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 2007년 1월 1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. 
이자는 연  1할  2푼(  12%)으로 하여 매월  말일까지 갚겠으며, 원금은 2007 년 12 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. 
연대보증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갚도록 하겠습니다.
2007년  1 월  1 일
                 채무자         이름 :      홍길동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                (빌리는 사람)   주소 :     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0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:  51****-1******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:  (02) 210-4321       
                 연대보증인    이름 :    김갑돌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:    서울 은평구 응암동 000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:  70****-1******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:  (02) 871-3300       
채권자          이름 :       이태백                  귀하
(빌려주는 사람) 주소 :      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0                        
